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 가정에서 시작되는 이유 

[전광우·손현덕의 통쾌한 경제 - 8]  “오늘날 학생이 부모가 잘 모르는 분야를 하겠다고 하면, 

이미 반쯤은 성공한 겁니다.” 20년 전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제 딸아이의 장래계획에 

관해 상담을 했던 카운슬러가 들려준 얘기였습니다. 컴퓨터게임에 빠져있던 자기 아들을 굳이 

취업에 좋다는 전공 분야로 밀어 붙였던 걸 지금에 와서야 후회한다는 친구의 푸념을 들은 적

이 있는데, 그럴 때면 새삼 떠올리는 기억이 바로 그 선생님의 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자리한 실리콘밸리는 세계 소프트파워의 메카이자 4차 산업혁명의 

프론티어입니다. 구글, 인텔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버와 같은 신생 벤처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이곳에 본부를 두고 있죠. 도대체 미국의 막강한 창의력은 어디서 나

올까요. ‘미국에선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선 잘 안되는지’는 자주 부딪치는 의문입니다. 얼마 

전 한 컨퍼런스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저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집에는 자

동차 차고(車庫)가 있는데 한국에는 없어서’라고. 

  

미국에서 차고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태어나서 처음 가지는 실험실이기도합니다. 차고는 자

동차 공구 뿐 만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각종 도구들의 저장 공간이지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

은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고 잘못되면 부수기도 하는, 이를테면 시행착오를 몸소 체

험하는 실습장인 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

크 저커버그 등의 성공신화가 차고에서 시작했다는 건 그래서 우연이 아니죠. 같은 시간에 우

리 아이들은 차고가 아닌 학원에서 틀에 박힌 강의에 시달려야 하는 교육환경과 입시지옥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지요.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뛰어난 민족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유태인입니다. 인구대비 노벨상 수상

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각 분야에서 수많은 리더를 배출하는 민족이죠. 국제금융계 큰손들도 

상당수 유태계인데, 그들에게 유태민족의 탁월성이 어디서 오는지 종종 물어봅니다. 제 질문

에 공통적인 대답은 가정교육의 차이인데, 특히 아이들과 저녁 밥상에서 나누는 대화의 초점

은 학교성적이 아니라 ‘오늘 학교에서 어떤 남다른 질문을 했나’라는 겁니다. 노벨상도 좋은 

질문에서 출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도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발표한 ‘2015년 학생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48개 조사대상국 중 47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

생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가 넘고, 가장 어린 나이에 시작한 사교육 시간도 OECD 

평균의 6배에 달하고 보니 시험이나 성적 스트레스 수준 역시 최악이라고 하네요. 운동을 하

는 학생 비율이나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도 바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학생

들의 신음과 고통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입·암기식 교육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지적,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 종일 정답만을 강요하는 낡은 학습방식으로 창의적 

인재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입시제도나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은 물론 

필수 과제이지만, 더 시급한건 학생 삶의 질을 끌어올릴 체감할만한 조치입니다. 우선 우리 

집에서부터 가끔은 자녀들의 엉뚱한 생각을 격려해주고 과도한 공부의 굴레에서 자유 시간을 

좀 갖게 해주면 어떨까요. 창의력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생기고 큰 변화도 작은 실천에서

부터 출발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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